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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 LAW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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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효석

Q1. 권리금은 무엇인가?

권리금은 주로 상가 등을 빌리는 사람(임차인)이 빌려

주는 사람(임대인)에게 내는 임차료나 보증금 외에 추가

로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. 흔히 영업상의 노하우가 있

거나,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이 있는 등 유형·

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게 된다.

Q2. 권리금 분쟁은 어느 때에 발생하나? 

첫째,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인이 보장된 임대기간을 지

Q5.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 권리금 소송을 

할 수 있나?

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. 

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 주

어야 할 의무가 있다.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

회수를 방해한 경우,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소송

을 할 수 있다.

Q6.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는 것이 어떤 

의미인가?

① 임대인이 임차인이 섭외해 온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

직접 권리금을 받는 행위 ② 지나치게 고액의 차임 내

지 보증금을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행위 ③ 정당

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섭외해 온 신규 임차인과의 계

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한다면, 임대인이 임차

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고 볼 수 있다. 

Q7. 권리금 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?

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3년 안에 권리금 소송을 할 수 

있다. 

① 권리금은 

유형·무형의 

재산적 가치의 

이용 대가로 

임대인 또는 

임차인에게 차임 

또는 보증금 

이외에 추가로 

지급하는 돈이다. 

② 임대인은 

임차인이 신규 

임차인으로부터 

권리금을 회수할 

수 있는 기회를 

보장해야 한다.

③ 권리금 소송은 

임대차 기간이 

끝난 후 3년 이내에 

해야 한다. 

ummary
s

키지 못할 경우가 있다. 임차인은 최소 5년 동안은 영업

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인테리어비나 광고비를 

투자했는데, 이를 회수하지 못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

는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다.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

게 권리금을 요구하게 된다. 

둘째, 상가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임차인이 

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. 장사

가 잘 되는 식당이 있다고 가정해보자. 임대차 계약 만

료 후 임대인이 ‘자신이 그 자리에서 식당을 하겠다’라

고 할 경우,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

구할 수 없었다. 하지만 이제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

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겼다.

Q3.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지급해 주어야

하나?

아니다.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’만 보

장해주면 된다.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권리금을 

줄 의무는 없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복잡한 

이해가 필요하다.  

앞의 사례를 계속 살펴보자.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의 

경우,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하려

고 할 수도 있다.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

을 섭외한 후, 그 사람과 권리금 수수 계약을 체결했다

면 임대인은 그 사람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

해야 한다. 그게 싫다면 임차인에게 권리금만큼의 보상

을 해 주어야 한다. 

Q4. 임차인이 차임을 내지 않고 있다. 그래도 권리금을 

보호해 주어야 하나?

아니다. 3번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

차인에게 굳이 권리금 보호를 해 줄 필요는 없다. 그러

나 이때 3번의 차임 연체가 아니라 3번의 차임액이라

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. 

예를 들어, 100만원의 차임을 받는 상가가 있다면 

300만원 이상을 연체할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를 해 주

지 않아도 된다. 하지만 임차인이 70만원, 80만원, 90만

원 이렇게 차임을 내었다면 총 연체액은 60만원 밖에 

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여전히 임차인이 임대인에

게 권리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.  

권리금 분쟁 
어떻게 해결할까?

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. 

2015년 11월 14일 이후로 권리금이 법제화되면서, 권리금 

분쟁에 관한 문의가 많다. 이번 호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

측에서 빈번하게 질문하는 사항을 정리해 본다.


